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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요즘 세간에 유명한 모 방송의 강사인 한의학자 김홍경씨는 방송 중에 방

청객에게 우스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는 어느 나라인가? 라는 것이다. 방청객들 사이에는 일본, 한국 등의 대답이

나왔지만 정작 답은 미국 이였다. 그 이유는 고부간의 갈등은 고어(Go re )와

부시(Bus h )가 갈등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

다시피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만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또한

어렵다. 과거 몇 년 동안의 최고 호황이 이제는 끝나는 듯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가는 연일 불안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과연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성장

하락 원인을 3 Es 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국제 에너지

(Ene rgy) 가격의 상승, 두 번째는 유로화(Euro )의 가치 하락, 그리고 마지막

으로 기업수익(Ea rning )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우리

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에너지 가격과 기업 수익의 악화에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미국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

하고 이는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것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경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11월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s ia n Wa ll Stre e t J o urna l)은 아시아 특집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경이로울 정도라고 극찬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의 경제연구소들도

한국이 과거의 경제 성장보다는 다소 낮지만 20 10 년까지는 여전히 5 %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

다. 퇴출기업의 발표와 한전의 민영화 국회 통과로 노조와 기업 경영자는 극

한의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는 거의 凍

死 직전에 있다. 대우 자동차도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가 노사간에 극적인 합

의를 하였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연말과 내년도는 상당히 불안한 경제

가 전망된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몇 년전의 IMF경제 위기 때와는 다소 다



른 것이 사실인 듯 싶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조정, 에

너지 가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노사간의 화합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과거 20- 30 년 동안, 그리고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제 전체에 가장 취약한 점은 에너지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산업계의 에너지 경영 전략과 산업

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를 토대

로 바람직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

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

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에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연료

의 사용을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구축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조성과 교육으로서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 투자,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편, 그리고 수송부분에

서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일 것이다. 마지막은 시민의 역할인데 선진국

으로 갈수록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감시자이며 실천자로

서 에너지 절약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II.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는 1997 년에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1997 년도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5 .7% 증가한 175 백만 TOE 였으나 이는 1996 년(9 .8%)에

비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1) . 97년중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무연

탄생산이 감소( - 8 .9%)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0 .3%p 높아졌으며 ,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는 전반적인 석유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1 .1%p 낮아

졌다 .

그러나 1999 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에너지 소비가 9 .3% 증가

하였으며, 특히 가정 ·상업부문은 16 .5 %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0 ∼2004

년 동안에 안정적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경우, 연평균 5 .2% 내외의 에너지소

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 년 에너지소비 증가는 99 년

1) 9 7 년의 5 .7 % 증가는 85 년(5 .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의 9% 대에서 다소 둔화되어 7% 수준의 증가세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로는 석유 7 .4 %, 유연탄 7 .7%, LNG 2 1.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전력 (최종에너지소비기준)은 12 .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 .

< 표 1> 주요 에너지원별 ㆍ부문별 소비현황 ( 97- 98 )
( 단위 : %)

9 7 9 8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1차에너지소비(천TO E) 18 0 ,638 10 0 165 ,9 32 - 8 .1 100 .0
석유 (천Bb l) 79 3 ,898 6 0 .4 6 70 ,2 78 - 15 .6 54 .6
LNG (천톤) 11 ,3 79 8 .2 10 ,64 5 - 6 .5 8 .3
유연탄 (천톤) 4 9 ,7 12 18 .2 5 1 ,26 1 3 .1 20 .4
*전력 (GWh ) 20 0 ,784 1 1 .8 193 ,4 70 - 3 .6 12 .6
*부문별(최종 ,천TO E) 14 5 ,3 73 10 0 .0 132 ,128 - 9 .4 100 .0
산업부문 77 ,9 08 5 3 .4 76 ,03 9 - 2 .4 5 7 .5
수송부문 32 ,0 79 2 2 .0 26 ,184 - 18 .4 19 .8
가정 , 상업 33 ,0 71 2 2 .7 2 7 ,4 18 - 1 7 .1 20 .8
공공 , 기타 2 ,7 15 1 .9 2 ,4 8 7 - 8 .4 1 .9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1차에너지소비중 원자력 ㆍ무연탄 등 일부

에너지원의 소비량은 생략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편람 , 1999

97 년중 에너지수입액은 27 1.3억불로 전년대비 12 .0 % 증가하였으며, 순

수입액은 전년대비 7 .0% 증가한 2 19억불을 기록하고 1999 년에는 97년과 비슷

한 22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약 330

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수입의 높은 증가세는 원유의 도입단가 소폭

상승 및 물량수요 증가와 LNG 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에너지 수입의 증가는 금융위기로 시작된 우리경제에 취약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항상 유가의 가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 10 년에 최종 에너지 소비가 2 13 .9 천만 TOE, 2020

년에는 257 .9 천만 TOE, 그리고 2030 년에는 286 .8 천만 TOE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분별로 보면 산업, 가정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상업,

공공부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업부분의 수

2 ) 이를 부분별로 보면 가정·상업부문 5.2%, 수송부문 6.7%, 산업부문 5.2% 증가임.



요는 서비스 산업의 고 성장으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3 .3% 증가하여 2030

년에는 1995 년 수준의 3 . 1배가된 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2 > 2000 년 에너지수급 전망

1999 2 000 (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1차에너지소비 (천TO E) 18 1 ,3 6 3 9 .3 10 0 19 4 ,7 8 8 6 .9 10 0
석유 (천Bb l) 7 19 ,700 7 .4 53 .6 778 ,500 6 .8 54 .2
LNG (천톤) 12 ,96 1 2 1.8 9 .3 14 ,056 9 .6 9 .4
전력(최종에너지) (GWh ) 2 14 ,2 15 10 .7 12 .9 2 30 ,8 16 7 .9 12 .9
* 부문별 (천TO E)

- 산업부문 79 ,8 58 5 .0 55 .8 8 3 ,988 4 .9 54 .7
- 수송부문 28 ,62 5 9 .3 2 0 .0 30 , 105 6 .7 19 .6

- 가정상업 (천TO E) 3 1,92 9 16 .5 22 .3 36 ,438 8 .3 2 3 .7

자료: 산자부, 2000年度 에너지 ·자원정책의 現況 및 懸案 , 2000 .8

< 표 3 >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3 )

구분 단위 19 9 0 19 9 7 19 9 8 19 9 9 2 0 0 0
90~ 98 (전망)

1차에너지소비 천TO E 93 ,192 180 ,638 165 ,932 18 1,363 194 ,788
(증가율) (% ) (14 .1) (5 .9 ) (- 8 .1) (7 .5 ) (9 .3 ) (7 .4 )

최종에너지소비 천TO E 75 ,107 14 5 ,773 132 ,128 143 ,059 153 ,482
(증가율) (% ) (14 .0 ) (5 .1) (- 9 .4 ) (7 .3 ) (8 .3 ) (7 .3 )

에너지/ G DP 탄성치 - 1.48 1.18 1.4 0 1.4 1 0 .92 1.15
에너지원단위 TO E/95기준 0 .354 0 .427 0 .4 17 0 .4 15 0 .42 1

백만원
1인당에너지소비 TO E/ 인 2 .17 3 .93 3 .57 3 .87 4 .12
(증가율) (% ) (8 .3 ) (- 9 .0 ) (6 .4 ) (8 .3 ) (5 .9 )

석유의존도 % 53 .8 60 .4 54 .6 53 .6 54 .2
에너지해외의존도 % 87 .9 97 .6 97 .1 97 .2 97 .4
에너지수입액 백만불 10 ,926 27 ,117 18 ,139 22 ,589 33 ,0 10
(증가율) (% ) (11.9 ) (- 33 .1) (6 .5 ) (25 .0 ) (46 .1)

총수입중에너지비중 % 15 .6 18 .8 19 .4 18 .9 20 .6
석유수입액 백만불 9 ,009 22 ,204 14 ,163 18 ,276 25 ,380

(증가율) (% ) (12 .2 ) (- 36 .2 ) (5 .8 ) (29 .6 ) (38 .9 )
G DP성장률 % 9 .5 5 .0 - 5 .8 5 .3 10 .7 6 .0

주 : 1. GDP(95년 기준년 가격) : 99 GDP는 한국은행, 2000년은

재정경제부 추정치

자료: 산자부, 2000年度 에너지 ·자원정책의 現況 및 懸案 , 2000 .8

3) 여기서 에너지해외의존도: 에너지총소비량중 수입·소비된 에너지량의 비중, 석유의존도 : 에너

지총소비량중 석유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 의미



< 표 4 > 부분별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천 TOE, %)

1995 2000 20 10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96 - 2030

산업부문 62 .9 83 .2 108 .8 128 .3 144 .3
2 .4

(5 1.7) (54 .6 ) (50 .9 ) (49 .8 ) (50 .3 )
수송부문 27 . 1 3 1.8 49 .8 58 .8 62 .6

2 .4
(22 .3) (20 .9 ) (23 .3 ) (22 .8 ) (2 1.8 )

가정, 상업부문 2 1.5 23 .8 34 .4 43 .4 48 . 1
2 .3

(17 .7) ( 15 .6 ) (16 . 1) (16 .8 ) ( 16 .8 )
공공부문 10 .2 13 .6 20 .9 27 .4 3 1.8

3 .3
(8 .4 ) (8 .9) (9 .8 ) (10 .6 ) ( 11. 1)

최종에너지수요 12 1.8 152 .4 2 13 .9 257 .9 286 .8 2 .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관련 제 3 차 국가보고서 , 2000 .12

한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대한 전망은 20 10 년까지 연평균 3 .7%

증가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감소하여 20 11- 2030 년동안에는 1.4 %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가는 1차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III. 유가 인상과 산업계의 영향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수입규모가 일본의 3 배에 이른다. 그러나

과거 20 년 동안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항상 세계 유가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갖

고 있다. 유가의 상승은 항상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2 차 석유 파동이며, 중동전쟁시였으며, 최근의 고

유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말에 OPEC의 감산 합의로 잠시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5월 18일에

는 뉴욕에선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 런던의 인도북해산 브랜트유의

유가도 30달러를 육박하였다 . 한때는 40달러까지 육박하는 위험 수준까지

간 적이 있다 . 물론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사우디의 유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유가는 지난 8월보다는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에 대한 향후 전망에는 여전히 상반된 이론이 있다. 영국의 세계

에너지 센터는 내년 하반기에는 10 달러대의 유가를 할 것이라는 아주 낙관

적인 전망을 해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OPEC의 증산이 없는

한 배럴당 50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송태

정, 2000 ) . 그러나 외국 기관의 최근 유가전망자료를 종합 분석해 보면 미

국 전략 비축유의 방출로 인해 공급 불안 심리 가 진정되어 내년에는 25 달

러에서 30 달러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OP EC 이 가장 바라는 수준의 유가범위와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 표 5 > 세계 주요기관의 200 1년 유가전망

추정기관 유가전망

J P모건

OEC D

IFR

파인웨버

OPEC

29 달러→27달러

30 달러→27달러

28 ∼30 달러

25 달러(미국시장의 경우)

22 ∼28 달러(목표치)

자료: 김정호, 고유가 시대의 국내산업 대응, 삼성 CEO 정보, 2000 . 10

유가인상은 업계의 석유제품의 투입비중, 가격전가의 가능성, 소득 탄력성

에 따라서 업계마다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다소

비 산업구조인 우리 나라 산업 전체에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은 역시 정유, 석유화학, 전력산업일 것이다. 자

동차라든지 도소매부분, 그리고 가전 제품의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조선은 오히려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LNG선이나 원유시추선의

건조 등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이득을 보는 산업일 것이다. (김정호,

2000 )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은 물가상승, 경제 성장률의 둔화, 경상수지의 적자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연구소마다 전망은 다소 다르지만 유가

가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 . 1%(산업자원부)에서 0 .2%상승(삼성경

제연구소)하며, 경제성장률은 0 .12%(삼성경제 연구소)에서 0 .44 %하락(에너

지경제연구원)하고, 경상수지는 약7 .5 억달러에서 10 억달러 적자를 보는 것

으로 연구결과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유가상승은 당연히 석유류 제품의 가격

을 상승시켜 타산업의 생산비 증가 요인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경기침체와, 실업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표 6 > 유가인상의 산업별 파급효과 (%)

석유

제품투입

비중

소득

탄력성

가격

전가

가능성

비고

제1그룹

(소재,

에너지)

석유석탄제품 5 .9 낮음 높음
·단기적으로는 유가인상에 대한

가격전가로 큰 충격은 없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화학제품 7 .5 낮음 높음

전기가스수도 18 .2 낮음 높음

철강 1.4 낮음 높음

제2그룹

(서비스)

운수및보관 24 .1 높음 낮음 ·단기적으로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장기적으로는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큼

음식점및숙박 9 .9 높음 낮음

도소매 5 .4 높음 낮음

제3그룹

(최종재)

자동차 0 .6 높음 높음 ·석유제품의 중간투입비중은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낮음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큼

전기전자 0 .4 높음 높음

섬유가죽 1.4 높음 낮음

제4 그룹

(자본재)

조선 0 .6 낮음 낮음 ·석유제품 투입비중 및 소득

탄력성이 낮아 영향이 적음

·건설 및 일반기계는 경기침체

시 큰 영향이 우려

일반기계 1.0 낮음 낮음

건설 1.0 낮음 낮음

주 1) 석유제품 투입비중은 1995년 산업연관표 기준
2) 석유제품 투입비중의 경제전체 평균은 3 .532, 제조업 평균은 2.604

자료: 김정호, 고유가 시대의 국내산업 대응, 삼성 CEO 정보, 2000 . 10



< 표 7> 유가인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산 업 영 향

유화업계
- 나프타 가격이 제품원가의 7 0 ∼75 % 비중

- 공급과잉으로 유가상승폭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움.

화섬직물업계
- 가격경쟁력이 경쟁국(중국, 동남아시아)보다 열세 .
- 원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움(원료비 생산비의 6 0 %)

해운업계 - 배럴당 1달러 상승시 유류비 부담은 4 ,90 0 만 달러 추가

수산업계
- 4 / 4 분기에 면세유 가격이 3/ 4 분기에 비해 드럼당 최소 1만 6 ,000 원

(약 3 0 %) 인상 전망

자동차업계
- 고유가 액화석유가스(LPG ) 가격인상 등 이중고로 내수판매가 하락

- 휘발유 가격이 ℓ당 1 ,4 20원 인상시 자동차수요 10 .8 % 감소예상

타이어업계
- 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가중, 승용차 운행 감축으로 수요

감소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예상

정유업계 - 도입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시 국내 휘발류 ℓ당 가격 12 원 인상

항공업계
-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9 % 에서 30 %로 급등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10 % 인상)

자료: 이인렬, 고유가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전경련, 2000 년, 10월호에

서 요약 정리

IV .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 부진 요인과 개선 방안

4 . 1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 정책

선진국은 1, 2차 석유 파동의 쓰라린 경험이후에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2020

이란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며, 일본은 200 1년부터 특정가정용 용기 기자재

상품화법 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절약

을 위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4 ) . 또한 선진국들은 기

4) 선진국은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정보보급과 기술지원, 책임(의무)부여와 포상제도, 조세와 금융, 엄격한 효율기준



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G re e n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을 시작했다.

OEC D 구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 정책은 전통적인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청정에너지(풍력, 태양열 에너지, 천연가스)등의 확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기후변화문제를 `주요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고 범 국가적으로 에너

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20 10 년까지 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 배로

증가(6% 12%)하고 전력산업은 시장자유화를 기조로 적극 민영화 하겠다

는 것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20 10 년까지 현재의 2 배로 증가(9% 18%)

하고 SAVE prog ra m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이를 위한 전략수단 모색중

이다. 특히 에너지공급회사가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장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문 서비

스, 제품제조 공정상의 에너지 투입량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환경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송부분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와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하여 800 에서

900 만톤의 CO2 를 줄일 수 있도록 연료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개발(교토의정

서에 의한 EU 감축목표의 15%)에 합의 하였으며, 철도의 운송분담률 상승

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을 연구 중에 있다. 특히 산업체와는 공동으로 에

너지효율과 관련된 환경협약의 체결을 촉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표준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00 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 ng e

Pro g ra m me )을 발표한후 90 년 대비 1998 년 8 .5% 감소하였으며, 2000 년

에는 14 .6% 감소를(CO2 9 .4 %) 예상하고 있으며5 )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

만불을 투자하려고 한다.

1998 년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을 제정하고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

던 일본은 수송과 가정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이다6 ) . 수송에서는 기술

의 설정과 직접규제 및 에너지 관리진단의 방법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다.

5) 20 10 년에 전체 온실가스를 1990 년 대비 2 1.5% 감축 예상함.

6) 포스리 '환경이슈페이퍼 ' , 1999 가을호 참조



개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의 하나인 To p - Run ne r 방식

은 자동차 부품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키고,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개발 그리고 철도, 비행기 등 운송수단별 에너지 효율개선

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 상황의 온라인 정보망, 대중교통시스템을 정

비, 항만 정비를 통한 화물 수송거리 감소 등 전체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계

획이다. 가정부분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200 1년

4 월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주요품목에 대한 廢제품회수 및 재

활용 의무를 골자로 하는 『특정가정용용기재상품화법』을 제정( `98 .4 )하였

다.

시멘트 산업은 생산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보다 적은 혼합 시멘트의

이용확대를 도모한 결과, 혼합 시멘트의 생산비율은 1997 년 18 .9 %였던 것

이 현재는 2 1.3%로 2 .4 % 포인 상승하였다. 폐기물의 소각을 억제하고, 폐

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재생이용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였으며 2002 년까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5%로 끌

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냉매, 세정, 발포용 신규 대체물질의 개발에 대해 가

능성이 있는 후보물질의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전자 디바이스 제조의 세정

공정에서는 S F6 등의 대체 가스 ·시스템의 개발이나 부생 HFC- 23을 연속

으로 회수, 파괴, 무해화 하는 기술개발을 개시하였다. 1999 년에는 이들 기

술개발 등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지금까지의 타당성 검토에 따라 전자 디바

이스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에칭 가스(PFC )의 대체 가스 ·시스템 및 대체

공정의 개발, CFC 등 파괴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HFC , P FC

및 S F6 의 파괴처리 기술개발 시험, HFC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단열

건재에 관한 기술개발을 실시하였다.

한편 혁신적인 환경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하기 위하여 13% 정도

인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초임계(超臨界) 유체이용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

준의 기술개발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제강공정 기술개발, 차세대 코크스 제

조 기술개발, 초철강(超鐵鋼) , 초내열재료, 연료전지용 석탄가스 제조 기술

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7 ) .



주택부문의 경우 성능(에너지 절약 성능 등) 표시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공

통 규칙을 만들고, 소비자 등에 의한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성능 표

시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1999 년

6월에 제정하였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9 년 3월부터 일정 수

준 이상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표시하는 환경 ·에너지 우량 건축물 마크 표

시제도 를 실시하였다.

< 표 8 > CCTI 세제 지원 내용

세금 감면 대상 형태
설치기간(년)

(또는 구입)
세금 감면 내용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설비

효율

고효율

연료 전지

투자b

2 000 2 00 1

2 000 2 003

2 000 2 003

10 % < $ 25 0 c

20 % < $ 5 00

20 % < $ 5 00

산업부문 열병합발전 투자 2 000 2 002 8 %

수송부문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 투자 20 06 10 % < $ 4 ,000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효율 3 3 % 이상d

효율 6 6 % 이상

효율 2 배 이상

효율 3 배 이상

투자

2 003 2 004

2 003 2 006

2 003 2 006

2 003 2 006

$ 1,000

$ 2 ,000

$ 3 ,000

$ 4 ,000

발전부문 바이오 매스 생산e 20 04 .6 1.5 ￠/ kWh

바이오매스, 석탄 20 04 .6 1.0 ￠/ kWh

풍력 20 04 .6 1.5 ￠/ kWh

a . 1998 IECC (Inte rna tio na l Ene rgy Co ns e rva tio n Co de )와 비교

b . 투자비 또는 구입가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줌

c . 세제 지원 한도 금액

d . 각 종류별 기준 차와 비교

e . 10 년 동안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

7) 초고효율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3 0 %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Enviro n me nta l is s ue pa pe r 2000 - 3호, p28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보제공 수단으로 라벨링 제도의 검토를 개시하였

고, 종합적인 환경부하를 표시하는 새로운 환경라벨의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에 유의하면서, 가전제품에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면

서 새로운 환경라벨의 도입을 위한 실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저감, 환경개선, 그리고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시

장의 선점을 위해 '99 년 2003 년까지 5 년간 약 60억달러의 예산을 기후변

화 대응기술(Clima te Cha nge Te c hno logy)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27억달

러)과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시장진입을 위한 세제지원(36 억 달러)에 사용 계

획으로 기술보급정책(CCTI) 추진하고 있다.

CCTI 정책은 미국의 DOE(에너지부) , EPA(환경청)가 주도하며, NIST(기

술 표준 연구소) , US DA(농업부) , HUD(Ho us ing a nd Urba n Deve lo p me n

등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온난화 방지 조세특례제도를 시행하여 세제

지원에 36억, R&D 지원에 27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부분별 CCTI 연구, 개발 및 보급 지원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 ) 산업

Ind u s trie s o f th e

Future 프로그램

ㆍ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들을 개발

하고 온실 가스 매출을 줄이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대상 산업으로는 알루미늄, 철,

금속 주조(c a s ting ) , 유리, 채광 , 농업, 화학, 임업, 석유 등이

있음.

Ind u s tria l Co m b in e d

He a t a nd Powe r

프로그램

ㆍAd va n c e d Turb in e Sys te m 프로그램을 통해 터빈의 효율을

15 % 증가시키고 NOxq o c nf을 8 0 % 줄이고 전기 비용을 10 %

절감

ㆍC HP C ha lle ng e 프로그램을 통해 C HP 기술의 보급 장벽을

제거하고 20 10 년까지 5 0 GW를 증설



2 ) 수송

Pa rtn e rs hip fo r a New

g e n e ra t io n o f Ve h ic le s

(P NGV)

ㆍP NGV 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동차 사업자들과 정부간의

컨소시움으로 진행되며 중간형 크기 세단(s e d a n )의 연료

효율을 8 0 (m ile / g a llo n )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Ad va n c e d Die s e l

Te c h n o lo g ic a l 프로그램

ㆍp ic k- u p 트럭, 밴(va n ) , 스포츠카 등에 사용되는 신

(a d va n c e d ) 디젤 엔진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신대형 트

럭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자금 지원

3 ) 발전

효율이 좋은

발전 기술 개발

ㆍ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석탄 가압 유동층 연소, 연료 전지, 가스 터

빈, Vis io n 2 1 전력 설비 등의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

태양 전지
ㆍDO E는 얇은 박막 태양 전지의 경우, 20 00 년에 기기효율 13 % 달성,

20 10 년에 발전 단가 $ 1 ,5 00/ kW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태양열

ㆍ현재의 비용 $ 10 ,00 0 - $ 2 0 ,000/ kW를 200 0 년에는 $ 5 ,5 0 0/ kW , 200

년에는 $ 3 ,000/ kW , 20 10 년에는 $ 1 ,6 00/ kW로 줄이고 c a pa c ity fa c to

를 20 00 년까지 13 % 에서 5 0 %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바이오매스
ㆍDO E의 Bio m a s s Pow e r Sys te m s 프로그램은 2004 년까지 바이오 맥

스 발전 용량을 추가로 3 ,00 0 MW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풍력

ㆍCCTI에서는 20 02 년까지 풍력발전 비용을 2 .5 ￠/ k쪼(보조금이 없다

고 가정)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풍력발전의 연구 및 개발 자금을 지

원하며 DO E의 200 0 년 예상 풍력 발전 고정 비용(c a p ita l c o s t )은

$ 75 0/ kW임

지열
ㆍDO E의 지열 에너지(G e o the rma l En e rg y) 프로그램은 산업체와 공동

으로 전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

수력
ㆍDO E는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새로운 수력 발전

개발에 자금을 지원

원자력 발전

기술

ㆍDO E의 원자력 에너지국(Offic e o f n u c le a r En e rg y)은 Nuc le a

En e rg y P la nt O ptim iza t io n (NEPO )에 자금을 지원. 이 프로그램은 운전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발전 용량을 7 1%( 197 1년)에서 85 % (20 10

년)로 늘리고 설비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Enviro nme nta l is s ue pa pe r 2000 - 3호, p28



< 표 9 > 국가별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

부문 효율 가능성(%) 국가

산

업

철강

2 - 3 0
26 - 5 1
4 6 - 5 7
36 - 5 2
39 - 5 2

미국

선진국(O EC D 국가)
동구 유럽 및 구소련

개도국

캐나다

화학

- 에틸렌

- 암모니아

- Chlo rin e

5 - 12 , 2 - 11
2 1 ＊ , 16 - 34 , 20 - 30

23 - 27

네덜란드, 미국

유럽, 동구 및 구소련, 동남아시아

선진국(O EC D)

석유 20 - 28 , 15 ＊ 미국, 유럽

종이/ 제지

25 ＊ , 3 3 , 5 0 - 75 , 20 - 30
2 0 - 25 , 15 - 3 0 , 24 ,

30 - 4 9

유럽, 네덜란드＊ ＊ , 네덜란드＊ ＊ ＊ , 유럽

인디아, 동남아시아, 캐나다,
미국

시멘트
26 - 5 5 , 4 - 3 6 , 30 - 5 7 ,

13 - 4 1, 11- 3 1
미국, 선진국(O EC D) , 동구 및 구소련

남미, 중국

건

물

주거용 건물
2 7 - 48 , 60 ,
4 2 - 76 , 3 1

미국, (프랑스,독일, 이태리, 영국) ,
네덜란드, 브라질

상업용 건물
38 , 23 - 5 5 , 65 ,

4 1- 74 , 6 0 , 45 - 5 6
브라질, 미국, (프랑스,독일, 이태리,
영국) ,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브라질

수

송

승용차 10 - 5 0 , 15 - 8 0 , 15 - 5 0 전세계, 미국, 선진국(O EC D)

철도 10 - 33 전세계

항공 26 - 9 0/ 16 - 34 전세계/ 선진국(O EC D)

주) ＊ : 유럽 평균임. ＊ ＊ : 1985- 2000 년까지의 기간, : ＊ ＊ ＊ : 2020 년까

지임.

자료: Erns t , W. , Ma rk L. , Lynn , P , Pote ntial and Po licy Imp lic atio ns o f
Ene rgy and Mate rial Eff ic ie ncy Imp rove m e nt , UN, New York, 1997



Ernst , W ., Mark L., Lynn, P (1997)은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계의 노

력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부분별로 보면 우선 철강산업의 경우 기술채택의 정도에 따라서

선진국간에는 26 %에서 5 1%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화학산업의 경우 주요 4 개 품목(e thyle ne , a m mo nia , me tha no l, c hlo rine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틸렌은 필요 에너지( 미국- 톤당 68GJ , 네덜란드 -

58GJ , 중국 - 73 - 90GJ )가 되고 Am mo nia 의 경우 유럽은 톤당 33- 44GJ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메탄올은 최신기술을 적용하면 톤당 28 에서 33GJ 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c hlo rine 은 셀 유형에 따라 전력소요량이

2 ,850 에서 3 ,500 kWh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정제산업은 폐열회수의 증대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한데 가솔린의 경우 톤당 3 .8GJ 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한

다.

4 .2 한국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 부진과 개선 방안

1 ) 정책의 효율성 부재

선진국은 환경오염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의 향상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과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정보보급과 기술지원, 기술보급과 상업화 , 책임(의무)부여와 포상제도, 산업

부문의 수요관리 촉진과 지원, 조세와 금융지원, 기준설정과 직접규제 및 에

너지 관리진단의 방법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영국의 풍력에너지협회는 20 10 년까지 국가 전체발전량의 1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고 2030 년까지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풍력과 태양에너지

로 대체 하려는 계획이다. 한편 전체 발전량의 8%를 풍력에 의존하는 덴마

크는 2 백35 MW8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췄고，2030 년까지 풍력발전 비율을

8. 1MW는 ３만３천가구에서 형광등 １개씩을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4 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미국은 연평균４백억달러를 풍력발전에 투자하

고 있다.

산업계의 경우 영국 석유(BP )나 Dutc h S he ll은 재생에너지의 판매에 적극

적이며 미국의 Ame ric a n Sta nda rd , Enro n , Ho neywe ll, Unite d So l

Sys te ms , 캐나다의 Ba lla rd Ge ne ra tio n Sys te ms 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산업체 에 가입하였는데 이것은 기업의 미래 에너지 사업 방향을 암시

하는 것이다.

외국은 산업계가 열심히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멀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분석에 의

하면 55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10% 정도 추가 절

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에너지 저감 투자 금액을 3 년 이내에 회

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도 3 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경우 노후화 설

비의 교체와 기술 투자를 한다면 7- 8 %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

물론 우리 나라도 고유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협약에도 대비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은 있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기 목표도 설정하여 2003 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 전망치의 10 .2%(2천2 백만toe )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1970 년대의 중화학 공업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인위적인

저유가 정책은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두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첫째는 기업의 석유 절약 투자를 저해하였고, 둘째는 정유사들의 중질유분해

시설, 탈황시설 및 제반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를 저해하여 환경의 악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환언하면,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한 정

책은 소비자, 기업들에게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알려주는 가격의 신호 기능

을 방해함으로써 과다한 에너지 이용을 초래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달

을 저해하였다.

정부가 시행한 중요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면 우선 98 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에너지 가격 구조의 개편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너지 절약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표 12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

산업 주 요 내 용

철강산업

·전기로조업 자동제어기술, 미분탄 취입기술, 배가스 회수 기술

·생산공정: CO REX, S trip Ca s t ing , S la g 현열, 반응로 가공기술

·연료대체, 폐자원 이용,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경량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석유화학

·분해성 수지의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스터빈의 복합발전이나 나프타의 접착분해 기술

·저온폐열회수, 저압스팀의 재활용, 탈황설비 개선

시멘트
·폐기물의 재활용(고로스래그, 플라이 애쉬 , 건설폐기물) , 혼합시멘트

·미연탄소 성분 제거기술, 저효율공정의 대체, 분쇄 시설

제지
·연소의 합리화, 노열회수,
·고성능 목질소 연소보일러, 고성능 면압탈수장치, 순간충격건조 기술

섬유 ·노후설비의 대체, 설비자동화, 염색폐수처리설비, 흡착분리재

전력

·석탄가스화의 복합발전, 고효율 발전, 안전한 원자력, LNG 복합발전

·부하집중 억제, 연료대체, 연료전지 개발, 배연탕황 기술,
·송 배전전선로 승압, 수요관리, 전력저장, 에너지 절약 정보(소비자)

자료: 김정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과제, 1998

또한 초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이용 확대를 위

한 벤처펀드의 조성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해 놓고 있다. 대체에너

지의 이용 목표도 현재의 1.0%에서 2002 년에는 1.4 % , 2006 년에는 2% 달

성하려고 한다.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개년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ESCO사업을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84 건물 70여개를 조기 추진하고자 한다9 ) . 한편 집단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난방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2002 년까지 총 주택 대비 약 9%

9 ) '99 년말현재 총 1,128 억원을 투자, 연간 133천TO E(42 1억원)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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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급률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 이외에 수송부분에 대한 에너지

< 표 13 >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목표

구 분 현재의 기술수준 2 003 년 기술목표

연소로

가스 터빈

디젤 엔진

대체연료자동차

유도전동기

ㆍ효율 5 0 %

ㆍ효율 20 %

ㆍ공해물질 3 0 %저감

ㆍ효율 4 0 %

ㆍ효율 90 %

ㆍ효율 7 2 %

ㆍ효율 28 %

ㆍ공해물질 7 1% 저감

ㆍ효율 6 1%

ㆍ효율9 3 %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2000 . 3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고 연비 차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요관리 투

자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에 대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고효

율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 하고자 한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도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관련 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과세기준의 투명성이 없으며, 에너지원간 형평성이 결여되

어 있고, 취득이나 보유 단계보다도 운행단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격차

로 경유 자동차의 과다이용과 투자 왜곡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모든 에너지 관련세를 2001년 7월까지 열량과 탄

소배출량을 50%씩 반영하는 에너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표 14 > 단계별 상대가격 조정안

( 단 위 :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구 분
수 송 용 가 정 용 산 업 용

휘발유( ℓ) 경유( ℓ) LPG ( ℓ) 등유( ℓ) LP G ( ℓ) LNG ( ㎥) 중유( ℓ) LNG ( ㎥)

현 행 100 49 28 42 32 38 24 28

1단계
2001 〃 54 37 43 〃 〃 25 〃

2002 〃 60 4 7 4 5 〃 〃 26 〃

최종목표

(2 단계)
〃 75 60 55 45 50 ∼55 〃 〃

주) 8월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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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 가격합리화 기획단, "에너지 가격 적정화 추진 방안, " 2000 .8

마지막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인증제도로

통합하여 리베이트(구입자장려금)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저소득층 약

1,000세대에 대해서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G re e n Lig ht Prog ra m )을 추진

하고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한 전시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단

체를 이용한 감시단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계속 유지하

면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기술진단시 고효율제품을 사용하

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많은 에너지 절약 정책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발적 협약의 시행과 ESCO 사업의 추진으로 보인다. 2000년 7월

기준으로 자발적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총 112개 사업장이며 2003 년까지 에너

지이용효율 8%이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참가한 112개 사업

장의 에너지사용량은 33 .4 백만 toe 인데 이는 산업부문의 35 .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중 46개 사업장10 )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정개선, 폐열회수, 고효율

시설개체 등으로 총 775천 toe 의 에너지 절약(산업부문 에너지의 약 1%이

며 1,4 18억원임)을 한 것 평가되었으며 이산화탄소의 저감도 1997 년 대비

7 .8 %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 표 15 > 에너지 효율 관리에 의한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구 분
2 0 0 0 2 0 0 2 2 0 0 6

TO E 금 액 TO E 금 액 TO E 금 액
고효율인증제품

(유도전동기등

19개품목)

35 0 천 4 7 2 억원 670 천 908 억원 3 , 15 0 천 4 ,500억원

효율등급제품

(냉장고, 에어컨등

9 개품목)

2 ,000 천 2 ,700억원 2 ,25 0 천 3,036억원 2 ,73 0 천 3,900억원

절전형기기제품

(TV,컴퓨터등7개품목)
34 0 천 4 64 억원 630 천 8 9 6 억원 1,54 0 천 2,200억원

계 2,690천 3 ,636억원 3,550천 4 ,840억원 7,420천 10,600억원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2000 . 3

10 ) 4 6개 사업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2 1 .9 백만to e 로서 산업부문의 27 .4%(국내 전체의 15 .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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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이행계획 실 적 달성률(%) 달성사업장수 미달사업장수

절감량(천to e ) 590 775 13 1 30 16

절감액(억원) 1,0 15 1,4 18 140 3 1 15

투자비(억원) 3 , 184 2 ,693 85 15 3 1

원단위향상(%)
(포철 포함시)

5 .2
(- 3 .0)

5 .8
(1.4 )

112 3 1 15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자발적 협약 제 1차 년도(99 ) 이행실적 ,

2000

그러나 자발적 협약의 정책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대기업 중심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있어야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참여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업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 절약 마인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

하다. 에너지 절약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것임으로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

속적인 인식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가칭 'C EO 에너지 포럼

을 구성하여 외국의 사례, 경제적 효과, 기업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산업구조 또한 에너지다소

비 산업구조의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 1, 2위를 한다는

OEC D가입 국가가 전문적인 에너지 기구가 없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

성을 논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

반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조직을 재구성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기술 지원 및 도입, 외국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

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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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주요 개선 사업별 투자와 에너지 절감 효과

순
번

업체명 사례명
투자비

(백만원)
절감량
(toe )

절감액
(백만원)

회수
기간
(년)

1 포항제철 광양
코크스공장 CDQ(코크스 건식소화)

설비설치
58 ,70 0 70 ,60 0 14 ,300 4 . 1

2 삼성종합화학 Heavy 원료 분리 설비 설치 2 ,304 3 ,600 73 1 3 . 1

3 포항제철 포항
# 7 ,8 호 발전보일러 연료

가스예열가스 설치
2 ,073 5 ,394 97 6 2 . 1

4 쌍용양회 동해
시멘트킬른의 폐타이어

연료이용
1,68 9 11,67 9 8 74 1 .2

5 LG 전자 영상1
브라운관 공정 폐온수의

여과 재사용
8 00 2 , 138 5 7 7 0 .7

6 LG 석유화학
가스터빈 배가스열 추가

회수 ECONOMIZER설치
4 92 4 ,38 2 8 9 0 0 .5

7 현대자동차 울산
큐폴라용해로 배가스열회수 보일러

급수 가열
4 00 1,079 28 6 1 .4

8 아세아시멘트공업
소성로 냉각기 폐열이용

으로 열풍로 가동 단축
270 1,4 32 27 2 1 .0

9 LG 전선 구미 SCR용해로 배기폐열 회수 24 7 7 04 19 7 1 .3

10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 전주

열병합터빈 복수열회수

공정수 가열
173 2 ,958 725 0 .2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자발적 협약 제 1차 년도(99 ) 이행실적 , 2000

앞에서 보았듯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다. 그러

나 정책에도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은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단순한 구호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홍보

의 마켓팅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도 각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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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실

천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에너지 절약은 선진국으로 되어 갈수록 무

의미한 것이라고 본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향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확실하다면 수송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안의 수립은 향후

에 에너지 절감량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고 연비

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세금공제를 한다든지,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조기에 강력히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고효율 기자제의 인증 대상 품목 확대와 초 에너

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는 에너지 효율향상도 하면서, 건물의

디자인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조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가격정책은 바람직 하지만 가격 정책의 효

과가 산업계에는 기술혁신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되돌아 갈 수 있는 제도(Tax Re cyc ling )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정부의 정책은 한 개 부처에만 국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부처간

의 원활한 협력관계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간 상호 잘 협력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

하다.

4 .3 산업계의 대안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주요 업종별 에너지/ 부가

가치 원 단위를 보면 82 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 평균적으로

95 년 이후 상승 하는 추세에 있으며 1차 금속만이 거의 유일하게 원단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조사결과 나왔다. 에너지 이용합리

화 법에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과 투자

효과가 비교적 97 년과 98 년에 거의 전 부문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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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향후에도 절감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 표 18 > 주요업종별 에너지/ 부가가치 원단위 추이

년도

주요업종 82 85 90 95 97 98

제조업평균 100 79 55 64 70 75

제지인쇄 100 83 52 57 65 66

석유화학 100 80 53 67 78 87

요업 100 80 53 67 78 87

1차금속 100 73 54 47 45 49

조립금속 100 90 66 59 64 64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정략 편람, 1999 .

그러나 선진국이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주요 업종에 대한 에너지절

약 대책이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

리나라 산업계는 일부 산업만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 않

다.

< 표 19 > 에너지 절감 및 투자현황

구분

산 업

건물 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소계

`97

사용량(천toe ) 1,260 2 ,638 1,967 15 ,176 6 ,387 17 ,574 2 ,680 47 ,682 1,720 49 ,4 02

절감량(천toe ) 67 88 80 300 164 249 26 974 53 1,072

절감율(% ) 5 .1 3 .2 3 .9 1.9 2 .5 1.4 0 .9 2 .0 3 .0 2 .0

투자비(억원) 223 243 50 1 696 82 1 8 15 24 3 ,323 627 3 ,950

·융자 2 1 99 5 1 39 24 0 96 4 550 4 5 595

·자체 203 144 4 50 657 582 7 17 20 2773 582 3 ,355

`98

사용량(천toe ) 1,164 2 ,480 1,686 15 ,620 4 ,892 17 ,534 2 ,674 46 ,050 1,44 5 4 7 ,495

절감량(천toe ) 50 9 1 67 504 132 334 48 1226 83 1309

절감율(% ) 4 .1 3 .5 3 .8 3 .1 2 .6 1.8 1.7 2 .5 5 .4 2 .6

투자비(억원) 2 15 158 229 20 ,987 348 5 17 36 3 ,600 532 4 ,132

·융자 19 70 95 233 102 103 0 622 49 67 1

·자체 196 88 134 1,864 246 4 14 36 2 ,978 483 3 ,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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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정략 편람, 1999 .

에너지 저감에 있어 기업의 최우선 전략은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

한 전략일 것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

고저탄소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함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서 철강산업

은 단기적으로는 전기로조업 자동제어기술, 미분탄 취입기술, 전로가스회수

제어기술 시스템을 중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용융환원제철법, St rip

Ca s t ling 기술, S la g 현열회수 기술, 반응로가공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LNG 와 같은 청정 저공해연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열회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슬래그나 더스트,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에 대한

이용을 최대화하여 폐기물 최소화(자원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이 중요하다. 한편, 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고장력 강판을 개

발하여 자동차의 경량화를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이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여 조속한 상용화도

중요하다.

가전 및 컴퓨터산업은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다기능 제품에

주력해야 한다. 주택 건설 업체는 태양열, 빙축열 등을 주택 난방용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G re e n 빌딩 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

다.

석유화학업계는 우선 납사의 공동구매 및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면서 촉매

기술, 바이오 기술, 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이용 기술 등을 이 활용함으로써

제조 프로세스의 고도화, 고효율화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등 재생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플라스틱을 자동

차 부품에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의 경량화를 도모하고 연비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이 가능 할 것이다. 요약하면 소재성능의 고도화와 원료의 수송

효율화와 물류 효율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외에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분해성 수지의 개발이나 재이용 기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 대체에 주력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가스터

빈의 복합발전이나 나프타의 접착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폐플

라스틱으로부터의 에너지(채유)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

시멘트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산화탄소 저감방법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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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용이다. 즉 제철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 슬래그(수재) , 화력 발전소의

유연탄이나 무연탄의 재로부터 나오는 플라이 애쉬(Fly As h) ,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혼합시멘트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석회석이나,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콘크리트 골재, 시멘

트 원료에 이용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감소와 이산화탄소의 저감이라는

2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지산업에서는 펄프의 증기분해, 표백 및 종이의 건조에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중유의 사용량이 크다. 그러므로 연소의 합리화라든가 노

열 회수에 주력하면서, 고성능 목질소 연소보일러나, 고성능 면압탈수장치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산업중 화섬산업과 염색가공산업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

야임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노후설비의 대체와 설비자동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염색폐수처리설비의 도입, 흡착분리재(흡착섬유, 활성탄소섬유)

등의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Ec o - Ca r 시대로 접어 들었다. 이미 하이브리드카, 연

료전지 탑재차 등 대체에너지 차량의 개발은 가속화 되고 있다. 독일의

BMW는 연료전지차의 개발을 위해 델파이 르노와 제휴했으며, ·차세대 연료

전지차 개발에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혼다는 2000 년 9월말 기존 모델보

다 훨씬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차(FCX- V3 )를 개발하였다. 동시에 세계 자동

차 업계의 연료전지 개발 기술은 치열한 상태다. 클라이슬러사는 연료전지

자동차인 네타 4 (NECAR 4 )를 이미 공개했으며, 포드사도 메탄올을 사용하

는 FC5를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연료전지 개발회사인 캐나다의

Ba lla rdd 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DBB Fue l Ce ll Eng ine 과 Ele c tric Drive 사를

설립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기업은 타 회사의 에너지 절감 사례에 관심을 많

이 가져야 하며 에너지 저감과 효율 면에서 최고의 기업을 대상으로 항상

Be nc h Ma rking 하며, 그 기업과 교류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 간에 에너지 교류회를 더욱 정례화 하고, 다양화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도 직접 기업체 담당자들을 해외에 연수하여 교

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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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고수익 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사업재편과 월드베스트 상품 육성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도 고유가가(현재30 달러선) 지

속되면 수출물량이 2- 3 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디젤엔진을 장착한

레저용차량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소형차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LG

그룹도 에너지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책과 함께 고부가가

치 제품을 위주로 한 사업재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

다.

이미 삼성종합화학과 LG 석유화학은 절감계획의 추진 결과 에틸렌 1㎏ 당

4 700Kc a l의 에너지 만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포철은 99 년부터 2004 년

까지 중기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6000억원을 투자해 97 년 대비 8 .8%의

에너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울산 정유공단의 S K(주)는 모든 공정을 전산시

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지난 3 년간 연 3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동아

일보, 2000 .9 ) .

마지막으로 기업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상 에너지

저감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환경산업과 연계하여 새

로운 산업으로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11) . 결론적으로 기업의 에너지 저감

방안은 폐기물이나 폐열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과 공정 개선을 위한 기

술 개발에 투자를 증대하고, 그리고 국내외 기업간에 에너지 저감에 대한 정

보를 공유에 있다고 본다.

11)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제품 개발 유도,

△ 폐기물 처리, △ 환경보전 및 바이오(bio ) , △ 폐기물 리싸이클 기술 등이 20 10 년까지 6 .1% 성장

하리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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